신세계百, 백자의 거장 김익영 초대전 연다
- 조선백자의 미학을 재조명하는 도예가 김익영 개인전 ‘백의 풍경’ 개최
- 오는 8월 30일까지 본점 더 헤리티지 5층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
- 신작 ‘산’ 오브제 포함 대표 조형물 · 생활도자 등 70~80여점 대거 공개
 
신세계백화점이 8월 30일까지 본점 더 헤리티지에서 한국 현대 백자의 작품성과 대중화를 이끈 1세대 도예가 김익영 작가의 초대전 ‘백의 풍경’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한국적 소재 기획의 일환으로, ‘도자’를 주제로 한국 도예사의 흐름과 미학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선백자의 절제된 색과 형태에서 비롯된 미감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확장해 온 김익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 타이틀 ‘백의 풍경’은 백색이 지닌 미묘한 색감의 차이와 다면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조형미를 통해, 전통과 현대, 예술과 일상이 연결되는 풍경을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익영 작가는 전통 백자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조형적 실험을 이어온 작가로, 한국 도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 조형 작품과 생활 도자를 아우르는 약 70~80여 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특히 다면체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신작 ‘산’ 오브제는 이번 전시의 핵심 작품으로, 백자의 조형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확장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전시 공간은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총 4개 존으로 구성했다. 먼저 ‘김익영 아카이브’에서는 작가의 작업 여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마루’ 공간에서는 자연 요소와 오브제를 결합해 휴식과 감상이 동시에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어 ‘메인 작품존’에서는 신작 ‘산’ 오브제를 중심으로 다면체 백자의 조형미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생활 자기 작품존’에서는 항아리와 합 시리즈 등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더 헤리티지 지하 1층에 위치한 하우스오브신세계 기프트숍에서는 전시와 연계해 백자 테이블웨어 및 소품을 판매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공예 작품을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화적 경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Art & Space팀을 중심으로 한국적 라이프스타일과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 및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고 있다. 장인 및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고객 경험으로 확장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전통 도자가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의 생활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한국적 소재를 기반으로 한 전시와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익영 작가는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미국 알프레드 요업대학원을 거친 한국 도예계의 대표 작가로,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해 영국 빅토리아앤앨버트 미술관, 대영박물관,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 전시 개요
                   전시명: ‘백의 풍경’
                   기간: 2026년 7월 2일 ~ 8월 30일
                   장소: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헤리티지 5층
                   작가: 김익영(공동작업자 김미규, 신동준)
                   관람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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